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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22  신문윤리강령 위반   

스포츠동아     발행인  송  영  언

주 문

  스포츠동아(sports.donga.com) 2017년 12월 14일자(캡처시각)「톱 여배우, 동

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성관계”」라는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1.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<캡처시간 17. 12. 14. 22:43>

 『갤 가돗, 포르노 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성관계”

  <기사입력 2017-12-13 13:49>

  할리우드 스타 갤 가돗의 포르노 영상이 유포됐다. 내용은 가돗이 의붓형제와 

성관계를 갖는다는 것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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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1일(현지시간) 기술 전문 매체 마더보드에 따르면 가돗의 포르노 영상은 미국 

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‘레딧(Reddit)’의 한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졌다. 하지만 

이 영상은 가짜. 특히 이 영상 제작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. 한 개인이 특별

한 장비나 도구 없이 이미 공개돼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으로 합성 포르노물을 

제작했다. 해당 사용자는 가돗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 외에도 스칼렛 요한

슨,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을 만들었다.  

  이 사용자는 구글의 오픈소스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 ‘텐서플로’ 등

을 활용했다.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, 유튜브 영상 등에서 유명인의 얼

굴을 활용해 인공지능이 포르노 영상에 학습하도록 했다.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을 

수 있지만, 언뜻 봐서는 진짜 가돗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.  

  유명인의 가짜 포르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. 전문가들은 이

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활용이 보통 사람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

경고한다.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은 자신의 셀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

다.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충분한 양의 얼굴 데이터만 있다면, 손쉽게 악의적인 

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.

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@donga.com』 

<http://sports.donga.com/NewsStand/3/all/20171213/87712175/1> 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 

  

  위 기사는 할리우드 스타 갤 가돗이 의붓형제와 성관계를 갖는 포르노 영상이 

유포됐다는 내용이다. 그런데 가돗의 포르노 영상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

인 ‘레딧(Reddit)’의 한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. 해당 사용자는 가돗

http://sports.donga.com/NewsStand/3/all/20171213/87712175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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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 외에도 스칼렛 요한슨,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

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. 가짜 포르노인데도 기사 제

목은「갤 가돗, 포르노 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성관계”」이다.

  한술 더 떠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「톱 여배우, 동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

성관계”」라고 했다. 갤 가돗을 그냥 톱 여배우라고 해 국내 배우인 것처럼 오해

의 소지가 있게 제목을 달았고 가짜 포르노를 진짜인 것처럼 왜곡해서 제목을 달

았다. 또한 뉴스스탠드에 가돗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실제내용을 변형했다.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을 위반했

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22)  

  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

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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